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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자
∙ 실장 윤재용, 과장 김보성, 대리 류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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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20년 9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9.8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도로 관리, ‘드론’으로 안전·효율성 높인다.

- 전국 도로 시설물안전 점검용 드론 72대, 본격 활용 -

□ 앞으로, 도로 교량 및 비탈면 등의 시설물 점검을 보다 효율적이고

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도로관리용 드론을 투입 한다.

드론 활용 비탈면 점검 드론 활용 교량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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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달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을 전국

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, 현장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자

교육을 완료하고, 이번달중 드론을 실전배치한다고 밝혔다.

□ 그간, 도로시설물 점검시 관리자들은 직접 비탈면이나 교량에 접근

하여 목측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

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

□ 이에따라, 국토교통부는 국산 드론 72대를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

보급하는 한편, 운용매뉴얼을 마련하고,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

연구원에 드론영상 등 디지털자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.

ㅇ 우선 이번달에 고속도로, 일반국도 등에 대해 장마로 파손되거나

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추계 도로정비에서 비탈면

점검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,

ㅇ 향후 도로포장관리, 준공검사 등 활용분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

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

방안은 무궁무진한 만큼, 향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하고

고도화된 도로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

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3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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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국토사무소 보급 드론장비 현황

·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도로비탈면, 교량 등 도로시설물 취약구간 점검

· 관리자 접근 불가능, 위험지역에 대한 영상촬영을 통해 시설물 상태 점검

· 영상 촬영을 통한 도로시설물 점검이력(상태) DB화 및 시계열 분석 가능


